B4006

한인 장모님들이 최고입니다.


16-03-08a
미국에서 50여 년간을 살아오면서  장모님을 찬양하는 사위는 한인사위를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못 보았습니다. 오히려 장모를 비하하고 비웃는 조크나 속담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 중에도 “성공한 남자 뒤에는 훌륭한 아내가 있고 실패한 남자 뒤에는 장모가 있다”는 속담은 남자들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속담입니다.  성경의 신구약을 통 털어 보아도 장모에 관한 미담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장모가 사위를 극진히 사랑해주는 관계는 한국 고유의 미행인 것 같습니다. 겨우 만 여섯 살에 모친을 잃은 저도 장모님의 사랑을 최대로 받은 한 사위입니다. 결혼 후 3년 도 못되어 작고하셨지만 지금도 친자식 이상으로 사위를 사랑해주신 장모님 생각이 납니다.

사위에게 잘해주시는 장모는 자기의 딸을 귀중하게 여겨 달라는 부탁일 수도 있습니다. 사위를 냉대하는 장모는 사위 때문에 자기의 딸이 고생을 한다고 믿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고왔던 자기의 딸의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는 것도 사위의 탓이고 딸이 말랐거나 뚱뚱해 진 것도 사위 탓이라고 믿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은 직장 동료인 미국인 친구가 자기 장모의 흉을 보았습니다. 자기의 장모가 방문하여 가족들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데 제 친구가 자기의 아내에게 물 한잔 달라고 하니까 장모가 톡 쏘는 목소리로 “얘야, 네 남편은 손이 없다더냐?” 하더랍니다. 그런 장모가 얼마나 비위에 거슬렀으면 직장에서까지 장모의 흉을 보았겠습니까?

한 남자가 아내와 함께 성지순례겸 휴가차 이스라엘을 가게 되었더랍니다. 아내의 간청으로 장모를 모시고 가게 되었습니다. 성지의 여러 곳을 두루 살펴보고 있는 도중에 장모가 급환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위는 이스라엘이 있는 한 장례사를 찾아갔습니다. 장모의 시신과 장례절차등을 상의하려고 찾아 온 그 시위에게 장례사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장모의 시신을 이곳에 안장을 하면 150달러가 듭니다. 한편 그 시신을 미국으로 공수를 한다면 5000달러가 들겠습니다.” 그러자 고인의 사위가 말했습니다. “미국으로 시신을 옮기겠습니다.” “알 수가 없군요” 장례사가 말했습니다. “아니 이곳에 안장을 하면 150달러밖에 들지 않는데 왜 5000 달러나 드리면서  시신을 미국으로 모셔가려고 하십니까?” 그러자 사위는 태연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보시오. 약 2000년 전에 이곳에 한 분이 별세를 했는데 그분을 안장했지만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습니까? 제 장모님도 다시 살아날까 봐 나는 시신을 미국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이야기는 물론 농담이지만 미국인 남자들 사이에 인기를 누리는 농담입니다. 한인 사위들 중에는 자기의 장모를 빗대어 그런 농담을 하거나 즐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장모에 대한 찬양이 보편화되었으면 “장가가면 마누라가 좋다 하지만 나에게는 장모님이 제일 좋더라.....”는 대중가요가 나왔겠습니까? 사위를 가장 사랑하는 한인 장모님들은 정말로 세계 최고의 장모님들입니다. 장모 이야기를 하니까 몇 10여년 전에 타계한 제 아내가 생각이 납니다. 그녀가 매일 저녁 빼놓지 않고 보는 TV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 시리즈를 그렇게 열심히 보는지를 물어 보았더니 그 쇼에 출현하는 탤런트가 꼭 우리 사위를 닮았다고 말했습니다. TV의 탤런트가 사위를 닮았다고 해서 그 쇼를 열심히 시청하는 제 아내도 세계 최고의 장모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끝
